
내 작업의 모든 인물들은 경계에 있다. 각자 자신의 경계에서 살아가며,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 표현한다. 나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그들의 감정을 넣어 창조자 역할을 하며 

형상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감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고는 한다. 2005년 

프랑스에 거주했을 당시 이민자 2세들로 인한 3개월간의 큰 폭동이 있었다. 소외받고 차별받아 온 

이민자 출신 청소년들의 울분은 억압에 짓눌리고 한계에 직면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성찰하게 해주었다. 당시 사건은 내게 억압된 감정과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한 사람들의 

감정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내 감정과 이야기가 작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잠재된 나의 내면에는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순간… 달라지는 상대방의 시선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다. 그 달라진 시선은 내 본질과는 다른 편견의 시작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또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로 

소모되고, 또 위로와 치유가 아닌 비난과 조롱 그리고 편견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본다. 그 이후 

나와 비슷한 경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흙으로 만들게 되었고, 흙은 나의 정신적 

치유물이 되었다.

“모든 시대의 예술에는 그 시대의 리얼리즘이 있다.” - 페르낭 레제 (Fernand Léger) 

이번 전시에서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단어는 ‘경계’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4가지 장면은 경계의 여러 

의미(Liminality, Segregation, Caution, Bound)를 내포한다. 나는 이 많은 경계 중 어디쯤 서 있는지 

그 모호함의 질문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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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境界人. Liminality)의 인물들은 몸에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몸 중심의 다른 색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싶은, 

말하는 순간 달라지는, 시선이 두려워서 감추어 둔 그들의 이야기이다.

경계(境界. Segregation)에 복제되어 가운데 서 있는 인물들은 사회의 기준에 맞춰 모든 현상을 

인식하고 순응하여 살아가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변화 혹은 다름을 두려워한다. 가장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경계(警戒. Caution)의 부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이는 프랑스 남부지역 양치기들의 

관용어구로 ‘황혼이나 이른 새벽 멀리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계의 시간’을 일컫는다. 그러한 경계의 시간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관계를 표현한다.

경계(經界. Bound)는 옳고 그른 한계를 넘어 자기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이에게 폭행과 폭언 등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인물들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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